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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교육을 통한 인식의 변화는 교육의 장소인 학교를 통해 남녀 모두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Pring, 1995) 이루어질 수 있다. 이때 교육의 목표를 제시한 교육과정, 이를 

반영한 교과서 집필, 수업을 통한 교육과정의 실현을 주도하는 교사 등의 변인에 의해 교육의 성과

는 달라질 수 있다. 교육에 있어서 성평등을 실천하기 위해서 1980년대부터 교육의 성불평등에 대

한 연구를 시작으로 1990년대 양성평등교육 정책의 도입(Bae, 2015), 교육 현장에서의 남녀공학제

도의 도입(Kim & Rim, 2003), 양성평등교육 지향 교육과정 구성, 교과별 양성평등 내용 포함, 교

사의 교육 실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남성 중심적 학교 교육에 의

한 성불평등 문제의 재생산의 문제를 제기한 것을 기점으로 1997년 제정된 교육기본법 제 4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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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are associated with gender-related roles. In this respect, students’ attitude toward 

these subjects may be influenced by gender equity awareness with attitudes that may perpetuate gender-biased 

images of subjects.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gender equity awaren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on 

attitudes toward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to 442 students from 

eight purposively sampled middle schools in Seoul. Three gender equity awareness groups were identified through 

a cluster analysis: Equity in house work group (n=163), Traditional gender role group (n=102), and Equity in all 

areas group (n=152). The analyses of variances enabled an examination of the effects of gender and gender equity 

awareness. Differences were found among gender and gender equity awareness groups on attitudes toward Home 

Economics, but not toward Technology. Girls showed higher preference, higher perceived usefulness than boys, 

but with a lower importance for career preparation for Home Economics. Traditional gender role group scored the 

lowest on usefulness and importance for everyday life, yet highest on importance for career preparation. Equity in 

all areas group perceived lowest importance of Home Economics for career preparation. The results show that Home 

Economics is more strongly gender-typed than Technology, and that effort is needed to change the gender-biased 

image of the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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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이윤정

의 기회균등)와 국가가 학교교육을 통해 남녀평등이념을 확산시

켜야 할 의무를 규정한 1995년의 여성발전기본법, 그리고 2000

년의 교육기본법의 남녀평등교육의 증진(제 17조의 2) 조항에서 

양성평등교육의 법률적 토대가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학교교육

에서 성별 고정관념과 성역할 분업을 당연시 하는 태도와 행동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가시적으로 양성평등교육 실현

의 토대를 이룬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반적 기류에 맞

추어 중등 가정교과와 관련해서도 큰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남학

생은 기술교과, 여학생은 가정교과를 이수하게 했던 이전의 성차

별적 관행이 폐기되고, 제 6차 교육과정부터 남녀 모두 기술교과

와 가정교과를 학습하게 된 것이다. 이는 성별에 따른 ‘노동과 가

정의 분리’ 의식의 변화, 교육에서의 성차별 금지 규정의 실현이

라는 사회적 현상과 관련된다(Chae, Park, Kim, & Han, 2011). 

또한 현대 사회가 가정과 직업생활에서  상황에 따라 역할을 바꿀 

수 있는 양성평등적인 사람을 요구하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교

과에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Han, 1987).

그러나 이러한 양성평등교육 정책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교과

에 관련한 성편향적인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과학과 수학, 체육 등은 남학생이(Cho & Lim, 2012; Han, 

Shin, Jung, & Choe, 2002; Kim, 2012), 여학생의 경우 언어

적 능력과 관련한 교과(Kim, 2007; Park, 2014)에서 우수하다

는 인식 등이 그 예이다. 특히 가정교과와 기술교과는 그 출발점

에서부터 ‘남성은 노동시장, 여성은 가정’이라는 상당히 경직된 성

역할 이분법을 당연시 해 온 전통적 가부장적 사회(Won, 2014)

의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결부되어 성편향적으로 인식되어 왔

다. 이러한 기술 및 가정교과의 성편향성은 단지 우리나라에 국

한된 문제는 아니며 서구사회와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제기되

는 문제로(Manwa & Motsi, 2010), 가정교과의 사회적 역할과 

교과 성격의 정의와 관련된 논의에서도 중요한 주제가 되어왔다

(Yokotsuka, 2006). 기술교과와 가정교과에 대한 이러한 고착화

된 인식은 교육과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여, 교과

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기까지는 교사의 양성평등의식에 따른 교

수의 필요, 성편향적 교과가 아닌 남녀 모두의 삶에 필요한 지식

을 가르치는 교과라는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지속적으로 요구

됨을 보여준다(Lee & Lee, 2011; Park, 2004).

교과에 대한 성편향적 의식은 성역할 고정관념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성역할 유연성과 진로 선택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양성평등의식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진로 발

달 과정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Bang, 2017; Betz, 

Heesacker, & Shuttleworth, 1990) 등은 교과에 대한 태도가 학

생들의 성별 고정관념을 벗어난 진로 선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을 시사한다(Manwa & Motsi, 2010). 따라서 기술·가정교과 수

업을 통해 교과역량을 함양하고, 이를 통해 진로탐색을 할 수 있

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에 교과의 성격(Ministry of Education, 

2015)을 표방하고 있는 현재 기술·가정교과를 학습하고 있는 학

생들의 양성평등의식 수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가정교과의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양성

평등의식이 가정교과의 태도에 미치는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교과에 대한 성편향적 인식의 전환을 위

한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첫 단계로 가정교과를 학습한 학생들의 

교과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이에 관련되는 요인으로서 학생들

의 성별과 양성평등의식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론적 배경

1. 기술·가정 교과에 대한 성편향적 인식

한국의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으로,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는 국가 주도의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별 수업 시수 배분 

등의 지침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Kim, 2016).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1954년 1차 교육과정 개정부터 2015 개

정까지 현재까지 총 11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개정의 방

향에 따라 가정교과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도 변화되고 있다.

교수요목의 시기에는 농업, 상업, 가정 및 기타 실업에 관한 학

과로  운영되었고, 제1차 교육과정에서는 실업·가정 교과를 남

녀 구분 없이 필수와 선택 교과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제2차 교

육과정에서는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가정에서 하나를 선택하

는 것으로, 제3차와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남학생은 기술을, 여

학생은 가정을 필수 이수하게 하였으며,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기술, 가정, 기술·가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여 남녀 학생의 

학습 내용에서의 성차별을 제거하였으나 남녀에 따른 이수 내용

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남학생으로 하여금 기술과 기능을 

가진 직업인 양성, 여학생은 현모양처로 대변되는 가정 지향적인 

여성으로 양성하려는 의도를 반영하였으며, 이는 교육과정의 편

성 및 운영 구조가 남녀의 전통적인 성 역할의 고착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는 시각이 있었다(Chung, 2001; Ministry of Education, 

1997).

그 중 제 6차 교육과정인 1995년 한국의 교육개혁을 통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 고시되기 전인 1987년까지는(제 6차 

교육과정 시기) 가정교과는 여학생, 기술교과는 남학생만 이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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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과였으며, 1987년부터 가정교과, 기술교과, 기술·가정 교

과를 학교장의 재량으로 남녀구분 없이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기인 2000년에 이르러서 남성의 과목인 ‘기술’과 

여성의 과목인 ‘가정’ 두 과목을 통합한 ‘기술·가정’이라는 교과

로 7학년~10학년에게 필수적인 과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 병렬적인 통합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 등의 문

제가 있으나, 명목상 교과의 성편향성을 제거했다는 점에서는 중

요하였다. 그 이후의 교육과정에서는 필수교과로서의 위치는 유

지하고 있으나,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의 양성평등인식에 따른 교

수의 필요, 성편향적 교과가 아닌 남녀 모두의 삶에 필요한 지식

을 가르치는 교과라는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필요성에 대한 요

구는 여전하다(Park, 2004). 이는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간

상이 가정과 직업생활에서 고정된 남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

라, 상황에 따라 역할을 바꿀 수 있는 양성평등적인 사람을 요구

하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교과에 반영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Han, 1987).

교육과정의 변화와 교과의 성편향성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학습

자의 성별에 따른 인식의 변화의 흐름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Park (1990)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여학생은 가정

교과, 남학생은 기술교과의 내용이 더 필요하다고 여기며, 관심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ae (1993)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남

학생의 부모는 기술교과, 여학생의 부모는 가정교과의 내용의 학

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남학생도 가정교과 내용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응답을 제시하였다고 하였다.

2000년대의 남녀 학생의 교과 필요성에 대한 연구에서 남녀

학생 모두 가정교과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Y. Shin, 2002; Y. S. Shin, 2002). 교과 내용에 따라서는 남

학생은 ‘가족 및 식생활 단원’에 흥미도가 높았으며, 여학생은 ‘식

생활, 의생활 단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필요도를 높게 인

식(Kim, Jung, & Shin, 2003; Son & Shin, 2006; Yoo, 2007)

하며, 교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학습 필요도가 높다고 하

였다. 반면, 주생활 단원에 대한 수업 인식 및 만족도에서는 남녀 

모두 전반적으로 보통 정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 

Kim, 2007).

가정교과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

해 가정생활 영역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Kim, 2015; Shin, 2014). 이중 Kim (2015)은 남학

생이 여학생에 비해, 남녀공학에 다니는 학생이 여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비해 가정교과를 선호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남

학생들이 여학생보다 기술·가정 내용 영역에 대해 더 선호(Lee, 

2017; Lee, 2015)하며, 진로탐색에도 도움이 되는 것(Lee, 2015)

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여학생을 위한 교육이라

는 교과 편견을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더 극복하고 있다고 추론

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Gottfredson (1981)은 진로의사결정을 할 때 네 단계의 발

달 단계를 거치는데, 각 발달 단계에서 서로 다른 요인을 고려하

며 선택 가능한 직업의 수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직

업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이때 직업의 성별 관련 특성, 개인의 흥

미, 직업의 사회적 명성이 개인의 직업 자아개념의 형성에서 중요

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라고 하였다. 이 이론을 학교 선택 과목

을 결정하는 것과 연결 지은 연구는 성별에 따라 교과 선택에 차

이가 나타남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과 양

성평등의식의 관련성에 대한 Sa (2001)의 연구는 가정교과에 대

해 ‘가정생활을 위한 생활교육’과 ‘인간을 형성하는 전인교육’이라

고 인식하고 있는 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이 높으며, ‘여성교양과

목’으로 인식하는 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양성평등의식이 가장 높은 집단이 가정교

과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Taylor와 Pryor (1985)의 연구

에 따르면 여학생들은 사회적 명성보다는 흥미 혹은 중립적인 성 

특성의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성편

향적 교과에 대한 여학생들의 부정적 인식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

다. 이와 유사하게 Kim (2016)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가정교과를 더 선호한다고 하였다. 즉 여학생은 성편향적으

로 인식할 수 있는 가정교과를 진로 선택을 위한 고려 요인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각 연구들은 기술·가정 교

과의 인식에 미치는 요인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양

성평등 교과로서 기술·가정 교과가 더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 교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성역할 고정관념과 양성평등 의식

교과에 대한 성편향적 의식은 성역할 고정관념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성역할 고정관념은 일반적으로 사회화와 관련하여 논

의된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사회 안에서 생활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문화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사회화(Kim & Cho, 2006)

로 규정한다면, 성역할의 개념도 사회화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화의 과정에서는 중요 타자와의 밀접

한 관련을 가지고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Kenyon & 

McPherson, 1973), 학생의 경우는 가정과 학교를 중심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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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호작용의 주체들의 성역할 고정관념

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Choi와 June (2006)에 따르면 서구 사회

에서는 ‘공적영역(일)’을 둘러싼 성별 고정관념이 매우 약한 데 비

하여, 한국의 경우는 이러한 고정관념이 이질적이면서 혼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나타난다. 즉 영역별 성역할 고정관념은 교육 및 

노동시장 참여에서는 약화되고 있으나, 경제 및 정치적 영역의 리

더십 지위에 있어서는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고정관념이 

단순히 인식의 차원뿐 아니라 현실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세

계경제포럼의 성별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에 따르면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6), 한국은 GGI 

구성요소 중 교육수준과 건강과 생존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

나, 경제적 참여 기회 및 정치적 참여는 최하위의 수준을 나타내

고 있다(Won, 2014). 따라서 인식과 현실에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성평등적인 교육적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양성평등 교육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

재까지도 남녀의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나는 연구들이 있다. 

규범적인 가치 기준에서는 양성평등을 강조하지만, 구체적인 일상

생활에서는 성편향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그

것이다. 즉 아동 후기에서 청소년 초기까지 성역할 고정관념은 점

차 감소하는데, 남학생은 전통적이고 덜 유연한 특징을 보이며, 여

학생이 남학생보다 빠른 속도로 성 고정관념이 감소함을 나타내는 

연구들을 통해(Jwa, 2011; Kim, 2008; Park & Yang, 2009) 교

육의 변화를 통한 성역할 고정관념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

다. 교육현장에서의 양성평등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는 비단 대한

민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현재까지 중요한 교육적 이슈로 작용하

고 있다. 즉 유럽의 성차별에 대한 연구에서도 학교에서 성 역할과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탈피하기 위한 도전은 

쉽지 않음을 제기하고 있다(Education, Audiovisual and Culture 

Executive Agency P9 Eurydice, 2010). 그래서 성역할 고정관념

의 전이 및 재생산, 그리고 이를 사회학적 의미와 결부시켜 양성평

등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3. 성별과 양성평등의식에 따른 기술·가정교과에 대한 태도

태도란 경험을 통하여 학습된 것이며, 특정 사물이나 상황에 

대하여 반응하는 경향 혹은 행동 성향이라 정의된다(Lee, 1996). 

Allport (1935)는 태도를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경험을 통하여 

조직된 정신적, 감정적, 신경적으로 준비된 상태로, Hollander 

(1976)는 주어진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일련의 신념(beliefs)이라

고 정의하고 있다. 즉, 태도는 비교적 지속적인 신념의 조직체로

서 특정 대상에 대한 좋고 싫은 정도를 나타내는 감정이며, 경험

을 통해 학습되는 심리적 상태이다(Byun, 2004). 따라서 교과에 

대한 태도는 교과에 대한 흥미와 선호, 중요성, 유용성에 대한 인

식을 포함한다. 교과에 대한 흥미는 관심의 정도와 학습하려는 욕

구로, 교과목에 대한 흥미, 교과에 대한 가치 및 노력 정도, 교과

에 대한 유능감, 담당 교사에 대한 선호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Choi, 2006). Choi (2005)에 의하면 학습자가 그 교과 학습을 위

해 필요하고 흥미 있는 일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한 학습 효

과를 거둘 수 있다. 유용성은 실생활 이용의 유익함에 대한 인식

의 정도를 의미하며, 기술·가정 교과에 대한 실생활 활용에서의 

유용성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의미한다.

성별이 교과에 대한 태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에 따

르면, Song, Doo와 Hong (2005)의 연구에서는 기술·가정교과

에 대한 관심과 유용성 지각은 남·녀 학생의 차이가 없다고 하였

으나, Shin (2014)에 의하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흥미를 가

지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Kim (2015)에 따르면 청소년의 성별, 

학년, 학교유형, 기술·가정교과 선호도, 기술·가정교과의 실생

활도움에 대한 인식에 따라 가정생활영역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가정생활영역의 전체적

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ae, Yoo, & Park, 

2007). 또한 Kim (2016)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성별과 학교

유형에 따라 가정생활영역수업의 필요성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3학년에 비해 1학년과 2학년

의 인식이 더 긍정적이었다. 남자중학교나 남녀공학에 다니는 청

소년이 여자중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에 비해 더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고, 남자중학교나 남녀공학에 다니는 청소년이 여자중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에 비해 의식주영역, 가족생활문화영역, 생애설계

와 진로탐색 영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다.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기술·가정교과에 대한 태도에 대해 

Lee, Lee와 Shin (2010)은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모

의 양성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담임의 양성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에서의 양성평등의식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수록 양성

평등의식이 높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Choi와 June (2006)은 중

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기술·가정교과 선호도 및 학습효과에 관

한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 유형이 여자중학교, 남녀

공학, 남자중학교의 순으로, 교사가 기술·가정을 통합하여 가르

치는 경우가 양성평등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성평

등의식 수준이 ‘상’ 수준과 ‘중’ 수준 집단이 ‘하’ 수준의 집단보다 

가정생활 영역에 대한 선호도와 학습효과가 더 높았고, 기술 선호

도는 양성평등의식이 ‘상’ 수준의 집단이 ‘중’ 수준과 ‘하’ 수준 집

단보다 더 낮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양성평등의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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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의 성별과 양성평등의식 유형에 따른 기술·가정교과에 대한 태도 차이

성별이 기술·가정 교과 선호도와 학습효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

한 변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고등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을 분석한 Sa (2001)의 연구는 학생

들이 가정교과에 대해 가정생활을 위한 생활교육, 인간을 형성하

는 전인교육, 여성교양과목, 미래의 직업을 위한 진로교육 순으

로 인식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가정교과가 생활

에 필요하며, 양성평등의식을 높이는 데 필요한 교과라고 응답하

였다. 그리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남자고등학교 학생보다 남녀

공학과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양성평등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가정교과에 대해 ‘좋다’ 혹은 ‘그저 그렇다’고 인식한 학생과 수업 

참여를 ‘적극적’ 혹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양성평등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교과를 ‘가정생활을 위한 생활

교육’과 ‘인간을 형성하는 전인교육’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미래의 

직업을 위한 진로교육’이라고 응답한 학생들보다 양성평등의식이 

높게 나타났고, ‘여성교양과목’으로 가정교과를 인식한 학생들이 

양성평등의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연구들은 2010년 이전에 주로 이루어져왔으며, 성별이나 

양성평등 의식과 기술·가정교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데 그

치고 있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교과 인식에 대해서도 연구들마다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술·가정을 단일 교과로 바

라보고 연구를 진행하기보다 ‘기술 교과’ 혹은 ‘가정 교과’로 구분

하여 양성평등의식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따라서 2017년 현

재 시점에서 중학교 청소년의 양성평등의식이 기술·가정교과의 

인식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고 교과를 통한 양성평

등 교육의 실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기술·가정교과에 대한 태도를 기술과 가

정에 대한 선호도, 교과에 대한 유용성 지각, 교과 성적에 대한 부

모/선생님의 기대감 지각, 실습수업에 대한 참여도, 교과에 대한 

중요도 지각 등으로 정의하고, 성별과 양성평등의식이 기술·가

정교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남녀 중학생들의 성별과 양성평등의식에 따라 

기술·가정교과의 기술의 세계 영역과 가정생활 영역에 대한 태

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아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

였다.

연구‌�문제 1. 남녀 중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에 따라 어떻게 분류

되며, 각 유형의 특징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남녀 중학생들의 성별과 양성평등의식유형에 따라 

기술·가정교과의 기술의 세계 영역과 가정생활 영역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가설‌� 2-1. 남녀 중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기술·가정교과의 

기술의 세계 영역과 가정생활 영역에 대한 태도(기술과 

가정에 대한 선호도, 교과 유용성 지각, 교과 성적에 대

한 부모/선생님의 기대감 지각, 실습 수업에 대한 참여

도, 교과에 대한 중요도 지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남녀 중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유형에 따라 기

술·가정교과의 기술의 세계 영역과 가정생활 영역에 

대한 태도(기술과 가정에 대한 선호도, 교과 유용성 지

각, 교과 성적에 대한 부모/선생님의 기대감 지각, 실습 

수업에 대한 참여도, 교과에 대한 중요도 지각)에 차이

가 있을 것이다.

2. 연구 절차 및 자료 수집

설문조사는 2017년 2월에 실시되었다. 표본은 기술 및 가정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성별과 지역을 고려하여 서울시내 8개 중학교

를 목적 표집하여 선정하였다. 학교별로 기술·가정 이수 학년이 

상이할 수 있어 기술·가정을 모두 이수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졸업을 앞둔 중학교 3학년들만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각 학교의 중학교 3학년 2~4학급에게 가정 또는 기술 교사들을 

통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총 443명의 학생들(남 265, 여 178)

의 응답이 수집되었다.

설문지에는 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 기술·가정교과에 대한 

태도, 학교 특성 및 인구통계적 특성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양성평등의식은 여성개발원(Kim, Lee, & Kim, 2001)에서 개발

한 한국형 양성평등척도(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 

for Adolescents, KGES-A)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젠더관련 이슈를 반영하는 13

세~18세를 위한 척도로,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업생활, 사회생

활에 대한 청소년들의 양성평등의식을 측정하는 총 20개의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은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

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기술·가정교과에 대

한 태도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개념들을 중심으로 기술의 세계 

영역과 가정생활 영역에 대한 선호도(Choi, 2006), 유용성 지각

(Choi, 2005), 부모/선생님의 기대감 지각(Chae, 1993), 실습수

업에의 참여도(Lee, 2015), 중요도 지각(Choi, 2006) 등의 5개 

영역으로 측정하였다. 이 중 선호도, 유용성 지각, 부모/선생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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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감 지각, 실습수업에의 참여도 등은 기술의 세계 영역과 가

정생활 영역에 대해 각각 1문항씩으로 구성되었으나 중요도 지

각 척도는 각 영역에 대해 6개 문항, 총 12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

점-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양성평등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Demographic Variables n (%) Demographic Variables n (%)
Gender

Female
Male
Total

School type
Boys school
Girls school
Co-ed
Total

Female technology teacher
Never
1 year
2 years
3 years
Total

Male home economics teacher never
1 year
2 years
3 years
Total

Family structure
Live with both parents
Single father
Single mother
Grandparents & parents
Other
Total

Age of father
Under 40
41 through 50
51 through 60
Over 61
Total

Age of mother
Under 40
41 through 50
51 through 60
Total

264 ( 59.6)
179 ( 40.4)
443 (100.0)

174 ( 39.3)
102 ( 23.0)
167 ( 37.7)
443 (100.0)

93 ( 43.9)
6 (  2.8)

27 ( 12.7)
86 ( 40.6)

212 (100.0)

149 ( 70.3)
38 ( 17.8)

7 (  3.3)
19 (  8.9)

213 (100.0)

377 ( 85.5)
7 (  1.6)
6 (  1.4)

45 ( 10.2)
6 (  1.4)

441 (100.0)

12 (  2.0)
293 ( 42.2)
100 ( 57.3)

2 (   .5)
407 (100.0)

27 (  6.6)
337 ( 82.8)

43 ( 10.6)
407 (100.0)

Occupation of father
Manual labor
Retail, service
Clerical worker
Manager
Professional
Other
Total

Occupation of mother
Manual labor
Retail, service
Clerical worker
Manager
Professional
Other
Total

Education level of father
Completed middle school
Completed high school
Some college education
Completed college degree
Completed graduate school
Total

Education level of mother
Completed middle school
Completed high school
Some college education
Completed college degree
Completed graduate school
Total

Social status
Upper class
High-middle class
Middle class
Low-middle class
Lower class
Total

Self-reported grade level
Upper level
High-middle level
Middle level
Low-middle level
Lower level
Total

48 ( 11.6)
54 ( 13.0)

159 ( 38.3)
68 ( 16.4)
75 ( 18.1)
11 (  2.7)

415 (100.0)

16 (  3.9)
60 ( 14.7)
87 ( 21.3)
11 (  2.7)

63 ( 15.4)
171 ( 38.1)

443 (100.0)

8 (  2.0)
68 ( 16.8)
18 (  4.5)

203 ( 50.2)
107 ( 26.5)

404 (100.0)

6 (  1.5)
76 ( 18.4)
30 (  7.3)

238 ( 57.8)
62 ( 15.0)

412 (100.0)

36 (  8.4)
113 ( 26.2)
232 ( 53.8)

36 (  8.4)
14 (  3.2)

431 (100.0)

79 ( 18.2)
122 ( 28.2)
115 ( 26.6)
79 ( 18.2)
38 (  8.8)

43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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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과 기술·가정교과의 중요도 등 여러 문항으로 측정된 변수

들의 개념구조 파악을 통한 정보축소를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생들을 양성평등의식에 따

라 유형화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군집의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과 카이제곱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렇게 양성평등의식에 따라 분류된 군집들과 성별에 따라 기

술·가정교과에 대한 태도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하

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참여자 특성

<Table 1>에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특성이 요약되어 있다. 

학교 특성으로는 학교 종류(남녀공학 여부), 학급형태(혼성학급 

여부), 기술 및 가정 교과 담당 교사의 성별 등이 수집되었는데, 

모든 남녀공학에서 혼성학급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

한 결과는 제외하였다. 참여 학생의 85% 이상이 부모와 거주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부모의 연령은 40대가 가장 많았고, 대졸

자가 아버지는 86% 이상, 어머니는 72% 이상으로 교육수준이 높

은 편이었고, 직업은 다양하였는데 사무직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결과 및 논의

1.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평가를 위한 요인분석

연구가설의 검증에 앞서 여러 개의 문항으로 측정된 변수들, 

즉, 양성평등의식과 기술·가정교과의 중요도, 두 개의 변수에 대

한 정보 축소와 타당도 확보를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 먼저 양성평등의식 척도의 20개 문항의 주성분분석과 직

교회전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고유치 1이상을 기준으로 5개

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40 이상의 부하량을 가진 문항들을 중

심으로 각 요인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들 다섯 요인은 전체 변

량의 67.97%를 설명하였다. 요인 1은 고유치 6.85로 전체 변량

의 36.03%를 설명하였으며, ‘신문이나 뉴스를 보는 것은 여자보

다 남자에게 더 중요하다,’ ‘여자는 남자 친구보다 더 똑똑해 보이

지 않는 것이 좋다,’ 등의 문항이 높은 부하량을 보여, 전통적 가

부장주의로 명명하였다. 즉, 원 척도가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업

생활, 사회생활 등으로 영역을 나누어 문항을 개발했던 데 비하

여, 영역에 따른 구분보다는 전통적 가부장주의 요인에는 여러 영

역의 내용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은 고유치 2.52, 설

Table 2. Factor Analysis Results of Gender Equity

Factor Name Items Factor 
loading

Eigenvalue
(Variance %)

Alpha
Factor 1: traditional patriarchism Reading newspapers or watching the news is more important to men than women. .83 6.94 (36.03)

Women should not look smarter than their boyfriends. .82

In the workplace, errands are better suited to women than men. .79

At school, the principal or vice principal should be a man. .77

Because men are responsible for their families, they should receive a higher salary than women. .75

It is okay for a man to say bad words, but not for a woman. .75

It is not good for men to work in the kitchen. .75

The man should not show himself crying. .75

Women are not as good at making important decisions as men. .74

It is okay for men to tell a lame story, but not for women. .73

There must be a son in order to carry on the family name. .68

Factor 2: equality at home Men and women should share the houseworks such as doing the dishes or the laundry. .81 2.77 (13.29)

Husbands and wives must equally divide property, such as houses and land. .76

Husbands and wives should have the same rights on housekeeping decision making. .61

Schools should teach students that men and women are equal. .60

Factor 3: equity in science/politics Girls should be encouraged to study more in science and technology. .79 1.56 (7.98)

More women should be involved in politics. .74

Factor 4: male leadership Men than women can better perform the roles of a leader. .90 1.02 (5.39)

Factor 5: male supremacy at work It is not good for men to work under a female boss at work. .95 1.01 (5.29)

Total variance explained (%) 6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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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변량 13.29%로 ‘설거지나 빨래와 같은 집안일은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해야 한다’, ‘남편과 아내는 집, 땅과 같은 재산을 공평하

게 나누어 가져야 한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여 가정 내 역할 평등

이라 명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고유치 1.52로 7.98%의 변량을 

설명하였으며, ‘여학생이 과학, 기술 분야에서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더 많은 여자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의 두 문항에 대해 높은 부하량을 보여 과학/정치에의 여성참여

라 명명하였다. 네 번째 요인은 고유치 1.02로 ‘회장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잘 할 수 있다’의 문항에 대해 높은 부하량을 보였으며, 

5.39%의 변량을 설명하여, 남성지도자 선호라 명명하였다. 다섯 

번째 요인은 고유치 1.01로 ‘직장에서 남자가 여자의 부하로 일하

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문항에 높은 부하량을 보였으며, 전체의 

5.29%의 변량을 설명하여 직장 내 남성우위로 명명하였다. 이들 

척도들은 Cronbach’s a값도 .60 이상의 값을 가져 신뢰도 수준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Table 2).

기술·가정교과에 대한 태도 변수 중 다른 변수들은 단일 문

항으로 측정되었으나 기술·가정교과의 중요도는 기술교과 관련 

문항 6개, 가정교과 관련 문항 6개, 총 12 문항으로 측정되었으

므로, 자료의 축소와 타당도 확보를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기술교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하나의 요인(요인 1)

만 도출된 데 비하여 가정교과의 중요성에 대한 문항들은 두 개의 

요인(요인 2와 3)으로 구분되었다(Table 3). 요인 2는 가정교과

가 취업 또는 진로결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문항에 높은 

부하량을 보여, ‘가정교과의 진로준비를 위한 중요도’로 명명하였

고, 요인 3은 현재 또는 성인이 된 후의 일상생활에 대한 도움과 

관련된 문항에 높은 부하량을 보여 ‘가정교과의 일상생활에서 중

요도’로 명명하였다. 이 분석 결과를 통하여, 학생들이 기술교과

는 명백히 진로 관련 교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가정교과는 생

활교과로서의 특성과 진로관련 교과로서의 특성을 모두 가진 것

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양성평등의식에 따른 유형화

양성평등의식은 다차원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군집분석

을 통하여 양성평등의식에 따른 집단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학

생들을 양성평등의식에 따라 유형화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의식 5

개 요인들을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특정 

기준에 대한 객체간의 유사성을 측정하여 유사성이 높은 집단끼

리 묶어 객체들을 유형화하는 탐색적 분석방법으로(Aldenderfer, 

1984), 본 연구에서는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하는 K-평균 군집분

석법을 이용하였다. 군집분석에서는 군집수의 결정에 대한 지표

는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따라 군집의 특성

들을 가장 잘 반영하는 해법을 제공하는 적절한 군집수를 결정한

다. 본 연구에서는 양성평등의식에 따라 2개에서 5개 사이의 군

집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3개의 군집으로 구분할 때 군집들의 

크기가 유사하고 양성평등의식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군집분석에서는 분산분석 등을 이용

하여 분류된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각 군집을 명명한

다. 각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의식에 대해 일원

Table 3. Factor Analysis Results of Importance of Technology & Home Economics

Factor name Items
Factor 
loading

Eigenvalue
(Variance %)

Alpha
Factor 1: importance of technology (Technology) will help me in everyday life after becoming an adult .83 4.17 (34.75)

(Technology) will help me carry out my job .82 .94

(Technology) will help me finding a job .79 

(Technology) will help me decide on my career .78 

(Technology) currently helps my daily life .77 

(Technology) will help me to study at a higher school .74 

Factor 2: importance of home economics for career preparation (Home economics) will help me finding a job .86 3.64 (30.34)

(Home economics) will help me decide my career .85 .94

(Home economics) will help me to study at a higher school .84 

(Home economics) will help me carry out my job .75 

Factor 3: importance of home economics for everyday life (Home economics) will help me in everyday life after becoming an adult .87 2.03 (16.94)

(Home economics) currently helps my daily life .81 .82

Total variance explained (%) 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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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분석을 실시하여 비교한 내용을 <Table 4>에 제시하였다.

군집 1은 전통적 가부장주의에 대해 낮은 값을 보이고 가정에

서의 평등에 대해서는 높은 값을 보였으나, 과학/정치에 대한 여

성참여에 대한 필요성은 낮게 인지하고, 남성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좋으며 직장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낮은 부하로 일하

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태도를 보여, 가정에서의 평등을 강조하나 

사회에서는 남성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 내 평등 집단’(n=163)이라 명명하였다. 군집 2는 전

통적 가부장주의에 대해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가정 내 양

성평등과 과학/정치에서의 여성참여에 대해서는 낮은 값을 보였

고, 남성의 리더십을 지지하는 집단으로 나타나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를 가졌다고 보아 ‘전통적 성역할 집단’(n=102)이라 명명하

였다. 한편, 군집 3은 가부장주의는 가장 낮으며, 과학/정치에의 

여성참여를 지지하고 남성 리더십이나 직장 내에서의 서열에 대

한 지지도는 낮아 모든 영역에서의 양성평등을 중시하는 ‘양성평

등 집단’(n=152)으로 명명하였다.

분류된 집단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 및 개인적 특성

에 대한 카이제곱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과 성적수준(자기보고)

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남녀공학 여부, 혼성학급 

여부, 가족구성, 부모의 연령, 직업, 교육수준, 생활수준, 기술·

가정과교사의 성별 등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유의한 차

이를 보인 변수들에 대한 결과만 <Table 5>에 정리하였다. 성별

에 따라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전통적 성역할 집단의 비

율이 높았다(남학생 37.4%, 여학생 5.88%, c2 =55.45, p＜.001). 

남녀 학생들의 집단 소속 비율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성적수준의 

효과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성적별로 따로 비교한 결과, 남녀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남학생 c2 =16.39, p＜.05, 여학

생 c2 =26.86, p＜.01). 남학생의 경우, 상위권에서 양성평등 집

단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중위권 이하에서는 전통적 성역할 

집단의 비율이 높았다. 여학생의 경우, 상위권과 중상위권에서는 

양성평등집단의 비율이 높았고, 중위권 이하에서는 가정 내 평등 

집단의 비율이 높았다. 즉, 남녀 모두 상위권에서 양성평등 집단

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3. ‌�성별과 양성평등의식 유형에 따른 기술·가정교과에 대한 태도 

차이

앞서 군집분석으로 분류한 양성평등의식 집단과 성별에 따라 

기술·가정교과에 대한 태도 차이를 알아보았다. ‘좋아한다’ 또는 

‘싫어한다’의 이분척도로 측정된 기술/가정 교과에 대한 선호도에 

대해서는 카이제곱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외의 변수에 대해서

는 일원배치 분산분석 또는 t-검정을 실시하였다. 유용성, 부모/

교사의 기대, 실습수업에의 참여도는 측정문항의 평균을 비교하

였고, 기술/가정 교과의 중요도는 요인분석으로 도출된 3개 요인

의 요인점수를 비교하였다(Table 6, 7).

그 결과, 기술교과에 대한 태도 면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이 하나도 없었으나, 가정교과에 대해서는 성별과 양성평등

의식에 따라 가정교과의 필요성, 가정수업에의 참여도, 가정교과

의 진로준비를 위한 중요도, 가정교과의 일상생활에서 중요도에

서 유의한 태도의 차이가 있었다. 즉, 가설 2-1과 2-2 모두 부분

적으로 지지되었다. 우선 전통적 성역할 집단은 가정교과의 필요

성(m=3.59)과 일상생활에서 중요도(m=-.39)은 세 집단 중 가장 

낮게, 진로에 대한 도움(m=.26)은 가장 높게 인식하였다. 이에 

비해 가정 내 평등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정교과에 대한 선

호도가 높았으며(83.3%), 가정교과의 필요성(m=4.00)과 일상생

Table 4. Results of Cluster Analysis by Gender Equity Awareness

Construct Factor

Group 1
Equality in house work

(n=163)

Group 2
Traditional gender role

(n=102)

Group 3
Equity in all areas

(n=152) F

M (SD) M (SD) M (SD)

Gender equity awareness Traditional patriarchism
-.38 (.58)

A
1.30 (1.02)

B
-.47 (.43)

A
255.89***

Equity at home
.51 (.63)

C
-.68 (1.00)

A
-.08 (1.03)

B
58.11***

Equity in science/politics
-.38 (1.03)

A
-.10 (.74)

B
.48 (.92)

C
34.89***

Male leadership
.49 (1.17)

C
.07 (.64)

B
-.57 (.65)

A
55.97***

Male supremacy at work
.47 (1.23)

C
.09 (.60)

B
-.57 (.57)

A
53.9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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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에서 중요도(m=.21)에 대해 가장 높게 인식한 반면, 진로준비

를 위한 중요도(m=-.06)는 중간이었다. 양성평등집단은 가정교

과의 필요성(m=3.92)과 일상생활에서 중요도(m=-.05)는 중간, 

진로준비를 위한 중요도(m=-.15)는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여학

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가정교과를 더 좋아하고, 필요성(m=4.01 

vs. m=3.79, t=2.54, p＜.05)이나 일상생활에서 중요도(m=-.13 

vs. m=.08, t=2.01, p＜.05)에 대해서는 높게 인식했으나 진로

준비를 위한 중요도는 낮게 인식하였다(m=.08 vs. m=.23, t=-

4.03, p＜.001). 부모/선생님의 교과성적에 대한 기대 또는 실습

수업에의 참여 면에서는 성별이나 양성평등의식 유형에 따른 차

이가 없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기술교과 및 가정교과가 역사적으로 성별에 따라 분

리 교육되었던 특징 때문에 성편향적 교과로서 인식되어 왔음에 

근거하여 이러한 교과의 성편향적 특성과 현재 남녀 학생들의 양

성평등의식이 교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이

에 본 연구는 중학생의 성별과 양성평등의식이 기술·가정교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즉, 남녀 중학생들의 성

별과 양성평등의식 유형에 따라 기술과 가정에 대한 선호도, 유용

성 지각, 교과 성적에 대한 부모/선생님의 기대감 지각, 교과 실

습수업에 대한 참여도, 교과 중요도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았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내 8개 중학교를 목적표집하여 각 학

교에서 중학교 3학년 2-4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하였고 수집된 자료 중 총 442명(남 265, 여 178)의 응답결과를 

SPS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남녀 중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은 전통적 가부장주의, 가

정 내 역할 평등, 과학/정치에의 여성참여, 남성지도자 선호, 직

장 내 남녀서열인정 등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요인들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양성평등의식에 따라 유

형화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3개의 군집으

로 구분되었는데, 각 집단은 가정에서의 평등을 강조하는 가정 

내 평등 집단(n=163),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전통적 성역

할 집단(n=102), 모든 영역에서의 양성평등을 중시하는 양성평등 

집단(n=152)의 3집단으로 명명되었다. 집단 소속은 성별과 성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가정 내 평등 집단과 양성평등 집

단은 남녀 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 전통적 성역할 집단은 

90% 이상이 남학생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자기보고된 성적수준

Table 5. Characteristics of Gender Equity Awareness Clusters

Variable Category

Group 1
Equity in house work

(n=163)

Group 2
Traditional gender role

(n=102)

Group 3
Equity in all areas

(n=152)
Total

c2

n (% out of category) n (% out of category) n (% out of category) n (% out of category)

Gender Male 83 (33.74) 92 (37.40) 71 (28.86) 246 (100.00) 54.45***

Female 80 (47.06) 10 (5.88) 80 (47.06) 170 (100.00)

Total 163 (39.18) 102 (24.52) 151 (36.30) 416 (100.00)

Self-reported grade level (male) Upper 11 (21.15) 18 (34.62) 23 (44.23) 52 (100.00) 16.39*

High-Middle 25 (40.98) 18 (29.51) 18 (29.51) 61 (100.00)

Middle 20 (35.71) 24 (42.86) 12 (21.43) 56 (100.00)

Low-Middle 20 (42.55) 15 (31.91) 12 (25.53) 47 (100.00)

Lower 5 (22.73) 13 (59.09) 4 (18.18) 22 (100.00)

Total 81 (34.03) 88 (36.97) 69 (28.99) 238 (100.00)

Self-reported grade level (female) Upper 6 (27.27) 4 (18.18) 12 (54.55) 22 (100.00) 26.86**

High-Middle 16 (32.00) 3 (6.00) 31 (62.00) 50 (100.00)

Middle 28 (52.83) 1 (1.89) 24 (45.28) 53 (100.00)

Low-Middle 21 (70.00) 0 (0.00) 9 (30.00) 30 (100.00)

Lower 8 (66.67) 2 (16.67) 2 (16.67) 12 (100.00)

Total 79 (47.31) 10 (5.99) 78 (46.71) 167 (100.0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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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상위권 학생들이 양성평등 집단에 소속된 비율이 높은 

편이었으며, 중위권 이하에서는 남학생은 전통적 가부장주의 집

단, 여학생은 가정 내 평등 집단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중학교 여

학생이 남학생보다, 모의 양성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양성평등과 

관련한 지식이 많을수록 양성평등의식이 높음을 보여준 Lee 외

(2010)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양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가정

교과에 대한 선호도와 학습효과는 높으나, 양성평등의식이 낮을

수록 기술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Choi와 June (200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기술·가정교과의 중요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에서 기

술교과에 대한 중요도는 하나의 요인으로 도출된 데에 비하여 가

정교과에 대한 중요도는 일상생활에서 중요도와 진로준비를 위한 

중요도의 두 요인으로 추출된 점은 특이한 결과였다. 즉, 학생들

은 기술교과에 대해서는 진로에 대한 도움을 주는 교과로 인식하

고 있는 반면, 가정교과에 대해서는 생활에 도움을 주는 교과로서

의 특성과 진로에 대한 도움을 주는 교과로서의 특성을 모두 갖고 

Table 6. Gender and Equity Cluster and Gender Differences in Preference of Technology & Home Economics

Variable Category

Gender Equity Cluster

c2

Gender

c2

Group 1
Equity

in house work
(n=163)

Group 2
Traditional 
gender role

(n=102)

Group 3
Equity in all 

areas
(n=152)

Male
(n=264)

Female
(n=179)

n (%) n (%) n (%) n (%) n (%)

Preference: technology Like 102 (63.0) 71 (71.0) 89 (59.7) 3.36 175 (67.0) 104 (59.4) 2.64

Dislike 60 (36.0) 29 (29.0) 60 (4.3) 86 (33.0) 71 (4.6)

Total 162 (1.0) 100 (1.0) 149 (1.0) 258 (1.0) 175 (1.0)

Preference: home economics Like 135 (83.3) 74 (76.3) 113 (75.8) 3.15 196 (76.0) 147 (84.0) 4.09*

Dislike 27 (16.7) 23 (23.7) 36 (24.2) 62 (24.0) 28 (16.0)

Total 162 (1.0) 97 (1.0) 149 (1.0) 258 (1.0) 175 (1.0)

*p<.05.

Table 7. Gender Equity Cluster and Gender Differences in Perceived Usefulness, Parents/Teacher Expectation, Lab Participation, and Perceived Importance of Technology & 
Home Economics

Variable

Gender Equity Cluster

F

Gender

t

Group 1
Equity

in house work
(n=163)

Group 2
Traditional 
gender role

(n=102)

Group 3
Equity in all 

areas
(n=152)

Male
(n=264)

Female
(n=179)

M (SD) M (SD) M (SD) M (SD) M (SD)
Usefulness: technology 3.59 (.82) 3.38 (.92) 3.63 (.88) 2.67 3.55 (.91) 3.57 (.83) .23

Usefulness: home economics
4.00 (.82)

C
3.59 (.94)

A
3.92 (.87)

B
7.51** 3.79 (.90) 4.01 (.85) 2.54*

Expectation: technology 2.51 (.97) 2.71 (.91) 2.62 (.96) 1.35 2.58 (.99) 2.67 (.91) 1.05

Expectation: home economics 2.73 (.90) 2.75 (.84) 2.79 (.91) .22 2.79 (.93) 2.74 (.82) .52

Participation: technology 2.64 (.81) 2.63 (.84) 2.82 (.80) 2.33 2.66 (.87) 2.76 (.76) -1.34

Participation: home economics
2.95 (.72)

A
2.73 (.76)

B
2.95 (.76)

C
3.30* 2.89 (.78) 2.89 (.73) -.01

Importance of technology -.02 (.99) .10 (1.03) -.05 (.98) .78 -.02 (1.09) .04 (.82) -.67

Importance of home economics for career preparation 
-.06 (1.03)

B
.26 (.93)

C
-.15 (1.00)

A
5.47** .08 (1.00) -.13 (.99) 2.10*

Importance of home economics for everyday life 
.21 (1.01)

C
-.39 (.95)

A
.04 (1.00)

B
	 11.64*** -.15 (.99) .23 (.98) -4.03***

*p<.05, ,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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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교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술·가정교과에 대한 태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

곱분석과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t-검정을 실시한 결과, 기술교과

에 대한 태도 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가정교과에 대해

서는 성별과 양성평등의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

이 남학생에 비하여 가정교과를 더 좋아하고, 필요성이나 일상생

활에서 중요도에 대해서는 높게 인식했으나 진로준비를 위한 중

요도는 낮게 인식하였다. 또한 전통적 성역할 집단은 세 집단 중 

가정교과의 필요성과 일상생활에서 중요도는 가장 낮게, 진로준

비를 위한 중요도는 가장 높게 인식하였다. 이에 비해 가정 내 평

등 집단은 가정교과의 필요성과 일상생활에서 중요도에 대해 가

장 높게 인식한 반면, 진로준비를 위한 중요도는 중간이었다. 양

성평등 집단은 가정교과의 필요성과 일상생활에서 중요도는 중

간, 진로준비를 위한 중요도는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이 연구는 

Sa(2001)의 연구에서 가정교과를 ‘여성교양교과’로 인식하는 학

생들이 양성평등의식이 가장 낮으며, 양성평등의식이 높은 학생

들은 가정교과에 대해 진로교육 측면보다 생활교육과 전인교육으

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가정교과

를 더 좋아하고, 필요성이나 일상생활에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높

게 인식했으나 진로준비를 위한 중요도는 낮게 인식하였다. 또한 

양성평등의식 측면에서도 가장 양성평등의식이 높다고 할 수 있

는 양성평등 집단은 가정교과의 필요성과 일상생활에서 중요도는 

중간이었으나 진로준비를 위한 중요도는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이는 현재 중학교 가정교과의 성격과 내용이 학생들의 진로 준비

와 관련성이 낮게 구성되어 있거나 혹은 아직 가정생활 영역을 전

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영역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

로도 볼 수 있다. 그에 비하여 기술교과에 대한 성별이나 양성평

등의식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가정영역이 기술영역보다 성편향적 인식이 더 강함을 보여주

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년간 가정교과가 남녀에게 공통적으로 이

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은 성편형적 

교과로서 고착되어 있어,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

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과 교사, 부모의 양성평등의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

다. 그리고 가정교과의 내용도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양

성평등적 내용을 수업 중에 강조하고, 남학생들에게도 가정교과의 

내용이 진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또한 수업 중의 실습활동에 대해서는 양성평등의식이나 성별

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수업 중의 참여활동이 실제

생활에서의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성평등적인 가정의 모습에 대한 지속적 노출과 

실천을 강조하는 참여적 수업을 통하여 이들의 양성평등의식과 행

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성별에 따른 기술·가정 

교과 인식에서 여학생들, 그리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가정교과

를 생활면에서는 도움을 주는 중요한 교과이나 진로준비를 위해서

는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고 있음은 이 분야의 진로에 대하여 우선

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는 학

생 참여 수업을 확대하고 가정교과를 통한 진로교육에 초점을 두

는 교과통합 진로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가정교과와 관련된 진

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출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는 서울시내의 8개 중학교의 3학년 학생들을 기술 및 

가정을 담당하는 교사의 성별을 고려하여 목적표집하여 연구하였

다. 이 표본은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전국의 중학

생들을 대상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이러한 특성을 유의하여 해

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교사나 부모의 영향은 고

려하지 않았으나 교사와 부모의 양성평등의식 등이 교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후속연구에서는 교사와 부모의 양

성평등의식과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에 대한 고려

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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